
Ⅰ. 서론

대학생은 사춘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정이며 변화되는 

환경에 따라 적응이 요구되는 연령의 집단이다[1]. 대학생활의 

시기는 성인이 되어 사회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성공적으로 

이겨내고 맡은 바 임무를 성실하게 책임지기 위한 준비기간으로, 

진로를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하는 시기이다[2].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경쟁사회에서 각자

의 불투명한 미래에 관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고 있다[3].

소진은 스트레스의 장기화로 인해 정서적 또는 신체적인 에너

지가 고갈된 상태를 말한다[4]. 소진의 요인은 전공만족도, 임상

실습 스트레스와 학업 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1,5], 대학생의 주된 소진은 학업에 대한 중압감과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나타난다. 이처럼 학교생활소진은 과도한 학업으

로 인한 피로감과 좌절감, 학업에 대한 거리감, 정신적 소모 및 

무력감, 냉소적인 태도 등으로 나타나게 된다[2]. 또한, 치위생학

과 교육과정이 국가고시를 위한 전공이론과정 외에 향후 치과위

생사로서의 업무를 위한 임상실습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임상

실습 스트레스는 치위생 교육과정 중 하나인 임상실습과정에서 

학생이 겪는 스트레스로, 혼란과 불안 등의 부정적인 정서적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임상실습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6].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치과위생사로서의 직업을 갖는 

것에 회의감을 느끼게 되고, 전공에 대한 만족감도 낮아지게 

된다. 전공만족도는 자신이 생각한 전공에 관한 기준과 현재 

자신의 전공을 서로 비교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만족감을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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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것으로[7], 학업 수행 과정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전공몰입을 상승시킨다[8]. 따라서 임상실습 과정에서 겪는 어려

움과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학업에 흥미를 가지도록 

하여 전공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며, 긍정적인 사고로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심리자본이 필요해 보인다. 긍정심리자본이란 

스스로 자신의 발전을 추구하는 긍정적인 심리 상태를 말하며, 

하위영역은 자기효능감과 희망, 그리고 낙관주의, 회복력을 포함

한다[9]. 이는 4가지 하위영역의 상호작용으로 다차원적인 심리

적 자원을 이루고, 이것이 한 개의 통합된 긍정심리자본을 형성한

다고 하였다[10]. 박 등[9]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영역인 희망과 회복력이 의사소통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자기효능감과 희망, 회복력이 대인관계능력에 

긍정적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신과 장[11]의 연구에서는 긍정

심리자본이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았으며, 대학생활적응이 

같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진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1,4,5,12-13], 연구도구

는 학업적 자기효능감, 임상실습스트레스, 회복탄력성, 사회적지

지 등으로 다양했다. 황[1]의 연구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소진

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하였고,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하였다. 강과 김[5]의 연구에서는 사회적지

지와 소진이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고, 정[12]의 연구에서

는 학업소진이 회복탄력성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고 하였다.

선행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소진과 

관련된 연구들은 적지 않게 진행되어 학생들에게 필요한 자료로 

활용되어 왔지만[1,4,5,12-13], 치위생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소진과 관련된 연구는 간호대학생에 비해 많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의 전공만족도, 긍정심리자본, 임상

실습스트레스가 학교생활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학교생활소진을 낮추는 요인을 확인하여 전공에 관한 만족도를 

높이고,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방안

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자료 수집은 2022년 8월 1일부터 30일까지 충청⋅경상⋅전라 

지역 치위생학과 학생 중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치위생학과 학생 

250명을 편의추출하여 연구목적과 작성에 동의한 대상자들에게 

협조를 얻어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자기기입식 설문법으로 작성

하였다. 표본 크기는 G*power 3.1.9.7 program을 이용하여 효과

크기 0.15, 유의수준 0.05, 검정력 0.95, 예측변수 10개(학교생활

소진, 전공만족도, 긍정심리자본, 임상실습스트레스, 일반적인 

특성)로 하였을 때, 최소인원은 178명이고, 최종분석대상자는 

181명이었다.

2. 연구방법

연구 도구는 일반적 특성 6문항, 학교생활소진 20문항, 전공만

족도 20문항, 긍정심리자본 18문항, 임상실습스트레스 24문항

으로 구성하였다. 학교생활소진은 황[1]이 사용한 대학생 학교생

활소진 척도를 본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고, 

하부요인은 학교생활회의, 학교생활 무기력, 수업 부적응, 진로

불안으로 구성하였다. 전공만족도는 이와 강[14]의 연구 도구를, 

긍정심리자본은 권 등[15]이 사용한 연구도구를, 임상실습 스트

레스는 이와 장[16]이 사용한 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소진, 전공만족도, 긍정심리자본,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Cronbach’α는 모두 0.9이

상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3. 자료분석

자료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6.0 program을 이용하였고, 

유의수준은 0.05로 정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백분율을 실시하였고, 변수의 점수는 산술평균을 실시하였다.연

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변수는 t-검정과 일원분산분석

으로 분석하였으며, Scheffe의 사후검정을 시행하였다. 변수 간

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s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치위생학과 학생의 학교생활소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

기 위하여 다중회귀(multiple regression) 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20세 이상’ 68.0%, 학년은 ‘3학년’ 85.1%, 

성적은 ‘3.0-3.4점’ 35.4%이었고, 동아리 활동은 ‘아니오’ 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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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형태는 ‘비가족과 함께’ 61.3%이었으며, 주관적 건강상태는 

‘보통’ 60.2%이었다<Table 1>. 

2. 변수의 평균점수

치위생학과 학생의 학교생활소진은 2.66점이었고, 긍정심리 

자본은 3.54점이었으며, 전공만족도는 3.64점이고, 임상실습 스

트레스는 2.58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생활소진의 정도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생활소진의 정도를 보면, 주관적인 

건강상태(p=0.027)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사후검정 결과 

주관적인 건강상태는 ‘보통’과 ‘좋음’보다 ‘나쁨’에서 학교생활

소진이 높게 나타났다. 성적은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지만 성적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소진이 높게 나타났다<Table 3>.

4. 변수 간의 상관분석 

학교생활소진과의 상관분석결과를 보면, 전공만족도(r=-0.466), 

긍정심리자본(r=-0.416)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고, 임상실습 스

트레스(r=0.489)와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독립변수들 간의 상

관관계는 전공만족도는 긍정심리자본(r=0.719)과 양의 상관관계

가 있었고, 임상실습 스트레스(r=-0.343), 긍정심리자본과 임상

실습 스트레스(r=-0.206)와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4>.

5. 학교생활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교생활소진을 종속변수로 하고, 일반적 특성, 전공만족도, 

긍정심리자본,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설명변수로 하여 다중회귀

Characteristics Division N %

Age �20 123 68.0

≤21 58 32.0

Year 3 154 85.1

4 27 14.9

Grade �2.9 26 14.4

3.0-3.4 64 35.4

3.5-3.9 58 32.0

≤4.0 33 18.2

Club Yes 39 21.5

No 142 78.5

Residence type With family 70 38.7

not live with family 111 61.3

Subjective health status Bad 20 11.0

Usually 109 60.2

Good 52 28.7

Total 181 10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Unit: N(%)

Variables Item Min Max Mean±SD Cronbach‘s α

College student burnout 20 1.00 4.80 2.66±0.74 0.938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18 1.00 5.00 3.54±0.63 0.953

Major satisfaction 24 1.00 5.00 3.64±0.61 0.957

Clinical practice stress 24 1.00 4.79 2.58±0.76 0.957

<Table 2> Reliability of instrument scales Unit: Mean±SD

Characteristics Division N College student burnout t or F(p)

Age �20 123 2.67±0.77 0.389

≤21 58 2.63±0.67 (0.698)

Year 3 154 2.68±0.75 0.911

4 27 2.54±0.64 (0.364)

Grade �2.9 26 2.75±0.78 0.925

3.0-3.4 64 2.75±0.68 (0.430)

3.5-3.9 58 2.59±0.69

≤4.0 33 2.53±0.88

<Table 3> Level of scal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Unit: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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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수행하였다. Durbin-Watson 검정계수는 1.925로 기준치 

10을 넘지 않아 자기상관성의 문제가 없었고 공차한계는 0.398- 

0.973으로 나타났으며(F=8.392, p<0.001), 분산팽창인자(VIF)

는 1.028-2.510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위생학과 

학생의 학교생활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긍정심리자본(β= 

-0.195, p<0.037), 전공만족도(β=-0.211, p<0.026), 임상실습 

스트레스(β=0.381, p<0.001)에서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났고, 

설명력은 33.0%이었다<Table 5>.

Characteristics Division N College student burnout t or F(p)

Club Yes 39 2.49±0.83 -1.588

No 142 2.70±0.70 (0.114)

Residence type With family 70 2.71±0.76 0.709

Not live with family 111 2.63±0.69 (0.479)

Subjective health status Bad 20 3.00±1.08a 3.675

Usually 109 2.68±0.64b (0.027)

Good 52 2.48±0.73b

* By the t-test for two groups and one-way ANOVA(post-test Scheffe) for three
a,b The same character indication shows that there i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Table 3> Continued

Variables College student burnout Major satisfactio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Clinical practice stress

College student burnout 1

Major satisfaction -0.466** 1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0.416** 0.719** 1

Clinical practice stress 0.489** -0.343** -0.206** 1

**p<0.01 by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Table 4> Correlation of college student burnout, major satisfactio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clinical practice stress

Variables B SE β t p* Tolerance VIF

(constant) 3.392 0.438 7.738 0.001

Age_dummy (≥20/≤21) -0.003 0.104 -0.002 -0.028 0.977 0.850 1.177

Year_dummy (3/4) 0.068 0.141 -0.033 -0.479 0.632 0.796 1.256

Grade_dummy1 (≥2.9/3.0-3.4) 0.009 0.148 0.006 0.059 0.953 0.398 2.510

Grade_dummy2 (3.0-3.4/3.5-3.9) 0.093 0.148 0.059 0.630 0.530 0.418 2.394

Grade_dummy3 (3.5-3.9≤4.0) -0.009 0.165 -0.004 -0.052 0.959 0.495 2.020

Club_dummy (Yes/No) 0.071 0.116 0.040 0.607 0.545 0.878 1.139

Residence type_dummy (With family/Not live with family) -0.108 0.093 -0.072 -1.158 0.249 0.973 1.028

Subjective health status_dummy1 (Bad/Usually) 0.148 0.152 0.063 0.973 0.332 0.880 1.136

Subjective health status_dummy2 (Usually/Good) 0.098 0.111 0.060 0.881 0.380 0.795 1.258

Major satisfaction -0.256 0.114 -0.211 -2.240 0.026 0.421 2.373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0.228 0.108 -0.195 -2.106 0.037 0.432 2.313

Clinical practice stress 0.367 0.065 0.381 5.690 0.001 0.829 1.206

R2=0.375, adjusted R2=0.330, F=8.392(p<0.001), Durbin-Watson: 1.925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t α=0.05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f college student Burn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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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의 전공만족도, 긍정심리자본, 임

상실습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

써 치위생학과 학생의 학교생활소진을 낮추는 데 필요한 요인들

을 확인하고 학생들이 대학생활에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도록 

하기 위한 치위생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치위생학과 학생의 학교생활소진은 2.66점이었고, 간호대학생

을 대상으로 한 황[1]의 연구에서 2.69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보건계열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대상

으로 한 연구이고, 국가고시 시험을 합격해야 하는 부담감 등이 

일반적인 대학생들 보다 엄격한 대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아직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학교생활소진에 

관한 연구가 미흡하여 비교분석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치위생학

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는 없어 본 연구를 뒷받침할 

추가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전공만족도는 3.64점이었으며, 이 

등[17]의 연구에서 3.71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활 후 취업문제에 부딪히는 일반대학생들 

보다 보건계열인 치위생학과가 안정된 취업이 가능하다는 장점

과 국가고시에서도 높은 합격률을 보여주고 있는 점들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학생들의 전공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긍정심리자본은 

3.54점으로, 박 등[8]의 연구에서 3.50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비슷하였다. 이는 치위생학과 학생 취업을 위한 첫 걸음을 시작하

는 것으로, 대학생활 과정을 취업준비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여 

긍정적인 사고로 학교생활에 임하고 있는 것이 좋은 점수로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졸업 후 내가 전공을 살려 취업할 수 있을

지에 관한 고민보다 진로가 안정적으로 정해진 환경에서 좀 

더 나은 치과위생사가 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이에 다른 

학업성취감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학생들의 긍정심리자본을 상승시키기 위한 학생-의료기관 연계

프로그램, 선배와의 멘토링 프로그램 등 취업에 관하여 동기부여

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임상실습 스트레스

는 2.58점으로 나타났고, 이[5]의 연구에서 2.56점으로 나타나 

비슷한 연구결과를 보여주었고, 최[18]의 연구에서 2.79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보다 높은 결과를 보였다. 임상실습은 학생들이 

처음 임상현장에서 실제 진료과정을 지켜보며 경험하는 과정으

로, 신입생 때는 대부분 이론수업을 통한 전공과목을 배우게 

되고, 학년이 올라가면 임상실습을 통해 학업적 지식을 이용한 

진료과정 뿐만 아니라 환자나 보호자와 치과위생사의 상호작용

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보게 된다. 임상실습은 실습지도자와의 

갈등도 있지만 졸업 후 치과위생사가 되었을 때의 나의 모습을 

생각해보며 회의감이 들기도 한다. 따라서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임상실습과 관련되어 학생들에게 미리 숙지해야 

할 내용이나 중요한 사항들을 전달하고, 실습 중에는 실습지도자

와의 갈등을 최소화 하기위한 실습 커리큘럼의 개선이 필요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생활소진의 차이를 보면, 주관적인 

건강상태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사후검정 결과 ‘나쁨’에서 

학교생활소진이 높게 나타났다. 소진은 신체적, 정서적인 고갈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

고, 대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결과로 학업에 대한 

성취감도 낮아지고, 악순환이 반복되게 된다. 따라서 지도교수와

의 면담을 통해 학생들의 현재 심리상태를 파악하고 원인을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지도해야 한다. 학교생활소진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전공만족도와 긍정심리자본은 음의 상관관계

가 있었고, 임상실습 스트레스와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전공만족도와 긍정심리자본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소진은 낮아

지고,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소진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황[1]의 연구결과에서 

전공만족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교생활소진과 음의 상관

관계이고,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소진이 양의 상관관계

임을 보여주어 본 연구를 뒷받침 해주었다. 

치위생학과 학생의 학교생활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공만족도, 긍정심리자본, 임상실습 스트레스에서 유의한 관련

성이 나타났고, 설명력은 33.0%이었다. 또한, 김 등[19]의 연구에

서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실습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결과를 통해 학생들의 전공만족도를 높이면 실습만족

도가 높아져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학교생활소진을 낮추는 데 전공만족도와 

긍정심리자본,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

을 준다는 점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학생들의 학교생활소진을 

낮추고, 긍정심리자본을 향상시키기 위해 심리적 안정을 위한 

동아리 활동 및 연계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더불어 전공만족도는 

상승시키고,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하여 학생들과의 

면담 등을 통해 어려운 전공과목을 선정하여 추가교육을 실시하

는 방안이나 의료기관별 실습과정에서 학생들이 어려웠던 점들

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임상실습 스트레스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편의추출하여 연구한 결과로 치위생학과 학생들을 

일반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치위생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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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소진에 관한 연구를 처음 진행한 것에 의의가 있다. 이에 추가

적인 연구를 통해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학교생활소진을 파악하

는 과정이 필요하고, 본 연구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연구결과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의 전공만족도, 긍정심리자본, 임

상실습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학교생활소진을 낮추는 요인을 확인하여 전공에 관한 만족도를 

높이고,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방안

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료 수집은 2022년 8월 1일부터 30일까지 

충청⋅경상⋅전라 지역 치위생학과 학생 중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치위생학과 학생 182명을 편의추출하고 자기기입식 설문법

으로 작성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치위생학과 학생의 학교생활소진은 2.66점이었고, 전공만

족도는 3.64점이었으며, 긍정심리자본은 3.54점이고, 임상

실습 스트레스는 2.58점으로 나타났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생활 소진의 차이를 보면, 주관적인 

건강상태(p=0.027)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사후검정 

결과 주관적인 건강상태는 ‘나쁨’에서 학교생활소진이 높

게 나타났다.

3. 학교생활소진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전공만족도(r=-0.466), 

긍정심리자본(r=-0.416)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고, 임상실습 

스트레스(r=0.489)와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4. 치위생학과 학생의 학교생활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공만족도(β=-0.211, p<0.026), 긍정심리자본(β=-0.195, 

p<0.037), 임상실습 스트레스(β=0.381, p<0.001)에서 유의

한 관련성이 나타났고, 설명력은 33.0%이었다.

이상의 결과, 치위생학과 학생의 학교생활소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조절하기 위하여 전공만족도와 긍정심리자본을 높이

고,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낮추는 전공 교과과정의 개선과 학교생

활소진을 낮출 수 있는 심리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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